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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국내·외 노인 상 음악 활용 연구 내 음악 용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수기 검색을 통해 선정 기 에 부합한 국내 연구 19편, 국외 연구 21편의 총 40편이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외에서 노인을 상으로 한 음악 활용( 재) 연구 시작 시기가 1990년 말로

유사하며 게재 논문 수 역시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문헌 모두에서 노인의 정서,

특히 우울에 개입한 음악 활용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고, 음악 용 방법에 있어 국내에서는 민요

와 가요를 활용한 가창 활동, 국외에서는 클래식 명상음악의 감상이 주요한 활동으로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외 연구 모두 기존 음악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라이 음악의 사용

비 이 국외 연구에 비해 높고 상자의 선호가 반 된 음악을 선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성공 노화에 한 노인 상군의 높은 요구가 국내외 연구에서 성공

으로 반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구체 으로 음악을 용하는 데 있어 문화 요인으로 인해 국내외

연구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문화 , 사회 요구가 반 된 다차원

인 근의 활용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함을 제안하 다.

■ 심어 :∣ ∣ 악∣ ∣ 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Korean-written and English-written studies on music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in terms of research variables and type of music application. Electronic databases

and music-related journals were searched and a total of 40 studies, 19 Korean-written and 21

English-written studies,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music intervention

studies for older adults began to be conducted in Korea in the late 1990s and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us far, which is similar to studies overseas. Emotional area, especially depression,

was targeted the most frequently in both studies in Korea and overseas. While singing of

traditional folk song or popular music were applied the most in Korean studies,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or relaxing music was primarily observed in studies overseas. While both studies

in Korea and overseas used original music frequently, Korean-written studies used live music

and showed tendency to select music based on preferences of participants more than studies

oversea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rowing population of older adults and increased needs for

successful aging have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studies on music-based intervention.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might affect the differences between studies in Korea and studies overseas.

Future studies on music intervention considering cultural and societal needs of this population

from multidimensional approach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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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노화(Aging)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에 걸쳐인간의 반 인 기능이서서히 퇴행하여 변화

하는 총체 인 과정을 의미한다[1-3]. 이러한 노화는

시간의흐름에따라 나타나는 생물학 , 심리 ,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삶의 방식, 환경 등 개인 변

인의 차이로 인하여속도나 유형에 있어 개별 인 특성

을 보이는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4]. 특히 개인 내 요

인과 사회에서의 역할, 응 능력 등과 연 되는 심리

노화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 요인에 따른

차이의감소로 인해최근에는 환경 요인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심리 측면에서 노년층은 노화에 따른 내 , 외

변화를 총체 으로 경험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능력의 하를 보인다[5]. 사회 으로는 직장에서의

은퇴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어들고

가족 계에 있어역할의 변화를 경험한다[6]. 한 주변

인들의상실 그리고낮은 지지감등으로 인해 상 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7] 이 에 비해 부정

인 사건에 해 필요한 처능력이나 자원이 하

게 감소하여 삶에 있어 경직성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스트 스로 인한 우울감은 삶의

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8-11], 인지 하 인지장

애 발생 험을 높인다[12-16]. 따라서 질병이나 장애

없이 신체와 정신 인 건강을 기 로 하는건강한 노화

(Healthy aging),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 잘 늙

는 것(Aging well), 활동 노화(Active aging) 그리고 생

산 노화(Productive aging)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

는 노화의 심이 증하고 있다[17-19].

이 건강한 노화는개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교

육수 , 결혼과 같은 개인 내 요인과 환경 , 사회 ,

역사 경험을 포함하는 개인 외 요인에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20][21], 특히 다양한 여가 경험이나 활동 참

여 등을 통하여 노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정서

자원의 여부 그 질이 그 기 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22-24]. 건강한 노화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본인

이 가진 능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 지속 인 도 기

능의 활용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5]. 특히 신체와

인지의 극 인 활용은 건강한 노년기의 주요 심사

로 주목받고 있어[26], 이러한 노년기의 특성을 반 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운동 인지 기능이 복합 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다양한 노인 상 로그램의 개발 제공이 증가

하는 추세로[27][28], 이 음악은 다감각 매체로서 일

상생활에서의 개인 친숙함이라는 장 을 바탕으로

음악을 활용한 로그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29-31].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음악은 사회 인 결합, 타인과의

즐거움 공유, 개인 인 자원 개발[32][33]등과 련하여

건강한 노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국내의 경우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과거 음악교육이나

음악 활동의 경험은 83.3%이며, 재는 77.3%에 해당

하는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특

히 국내 문화 특성으로 집단 가창 활동이 가장 일반

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36].

반면에 국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음악 활동 음악

감상이 쉽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 에는 노인의

여가 활용 기회와 우울 불안 감소 등과 같은 노인의

심리 필요에 따른 음악 련 로그램이 주를이루었

다면, 최근에는 운동과 인지 기능 간 연 성, 음악이 운

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 등과 련된 선행 연구에 근거

하여 신체기능 향상과 낙상 방에 개입하는 음악 련

연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38][39].

노인에게 필요한 효과 인 개입으로서의 음악에

한 심과 함께노인 상 음악연구가국내에서도 1990

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학술지에 게재된 노인

상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인 등에 비해 비교 비

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40][41]. 한 음악사용에

한 구체 정보 메커니즘에 한논의가 상 으로

미비하여, 보다 효과 인 음악 용에 한 근거와

련된 정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음악 활용을 심으로 국내·외 노인 상 연구를 분

석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한 체계 이고 효율

인 음악 활동을 제시하여 향후 기 자료로써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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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노인 상 음악 활용 연구의 황은 어떠

한가?

2. 국내·외 노인 상 음악 활용 연구의 음악 용 방

법은 어떠한가?

II. 연   

1. 료수집  상

본 연구는 국외에 문 음악 련 분야가 생긴 1964

년 이후를 기 으로 2015년 5월까지 국내외 문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 다. 연구 자료 수집을

해 국내 문 자 데이터베이스인 한국 교육학술정보

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논문 지식 베이스

(DBpia)를 이용하 으며, 국외데이터베이스인 Pubmed,

Cochrane library, CINAHL을 이용하 다. 국내 문헌

검색을 해 주제어로 ‘노화’, ‘노인’, ‘음악’을 결합하여

사용하 고, 국외 문헌 검색을 한 주제어로 ‘Aged’,

‘Older adults’, ‘Elderly people’, ‘Senior’, ‘Geriatric’,

‘Frail Elderly’에 ‘music’을 결합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 총 380편, 국외 논문 총 904편이 검색되었으

며 기 에 합하지 않은 제목, 상(신경학 ·신체 질

환자 등), 연구유형(개발, 분석, 수업 방안 연구)을 제외

하여 1차로 국내 284편, 국외 134편을 분류하 다. 이후

원문과 록을 기 으로 복 논문, 선정 기 에 부합

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 으로 국내 19편, 국

외 21편을 분석 과정에 포함하 다[그림 1].

2.  

(1) 노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연구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

(2) 연구자가 상자를 노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

거나 지칭한 연구

(3) 연구 참여 상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연구

(4) 연구자가 연구에 보고한 내용 내에 독립 생활

이 가능한 정도의 기능수 을 가지는 상자가

포함된 연구

(5) 연구자가 독립변인으로 음악이나 음악 활동 등을

인 으로 조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상자에게 개입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변화를 객

으로 측정한 연구

RISS, KISS, DBpia, 

보 고 스콜라 검색결과: 
 380편

Pubmed, Central, 

CINAHL 검색결과: 
 904편

목  로    

 연 :
 96편 

목  로 

 연 :
 770편 

1차 : 
 284편

1차 : 
 134편

원 , 록 로 
 연 :  265편

원 , 록 로 
 연 :  113편

- 복 (255)
-  상: 매(1), 

원 (1)
- 연  : 

연 (4)
술 연 (2), 

-  독립변 : 
게 (1), 악극(1)

- 복 (87)
-  상: 매(1), 

재 (1)
- 연령: 60  미만(6)

-원  실(3)
- 연  : 

연 (12), 
술 연 (3)

  상: 
 19편

  상: 
 21편

그림 1.  연   차

3. 료 

노인을 상으로 음악 활동을 한 국내외 총 40편의

논문을 상으로 원문을 고찰하여 분석 범주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기술 통계를 제시하 다.

III. 연  결 과

1. 연  연 별 과 상  특징

1.1 연 별 

국내·외 음악 활용 연구의 연 별 황을 분석한 결

과, 국내 논문의 최 게재 연도는 1999년, 국외는 1998

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국내외 연구게재편수가유

사하며 련 연구의 시작 시기 이후 국내외 연구 모두

게재 편수에 있어 지속 인 증가가 있었던것으로 나타

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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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국내연구 n(%) 국외연구 n(%)

1977-2000    1(  5.2)     1(  4.7)

2001-2005    5( 26.3)     3( 14.2)

2006-2010    4( 21.0)     6( 28.5)

2011-2015    9( 47.3)    11( 52.3)

 계   19(100.0)    21(100.0)

거주형태 국내연구 n(%) 국외연구 n(%)

재가 9(47.3) 19(90.4)

시 8(42.1) 2(9.5)

합(재가+시 ) 2(10.5) -

 계 19(100) 21(100)

역 세부 역 국내연구 n(%) 국외연구 n(%)

신체

 건강 상태 6(30) 5(25)

질  8(40) 9(45)

청력 상태 3(15) 2(10)

상생 능력 3(15) 4(20)

언어
사 통 5(83.3) 2(100)

독해능력 1(16.6) -

지 지 능 2(100) 2(100)

1(100) 1(100)

주 보 없는 경우(미 재) 2(100) 5(100)

 1. 연 별 연   (N = 40)

1.2 상  연령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연령을 평균연령의 보고 여

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이 보고된 연구는

국내 10편, 국외 14편으로 국내외 모두 주된 참여 상

연령은 평균 70 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평균 연령

이 보고된 10편 60 상 연구가 1편(10%), 70

상이 7편(70%), 80 상이 2편(20%)이었고, 국외

의 경우 60 상 연구가 1편(7.1%), 70 상이 12

편(85.7%), 80 상이 1편(7.1%)이었다. 평균연령이

보고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국내 9편, 국외 7편으로 국

내에서는 60 -70 (5편, 55.5%), 국외에서는 60 -80

(5편, 71.4%)가 참여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 외에도 국내 연구의 경

우 60-80 상인 연구가 2편(22.2%), 60-90 상

이 2편(22.2%)이었고, 국외 연구의 경우 60 이상으로

보고된 연구와 60-70 상 연구가 각각 1편(14.2%)

이었다.

1.3 주거 태

노인의 주거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재가 노인

상 연구는 국내 9편(47.3%) 국외 19편(90.4%)이며, 시

설 거주 상자가 포함된 연구는 국내 8편(42.1%), 국

외 2편(9.5%)으로 나타났다. 한 혼합된 거주형태를

보이는 상자가 포함된 연구는 국내 2편(10.5%)으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국내·외 모두 재

가 형태의 주거형태를 가지는 상자가 포함된 연구

가 총 40편 28편(70%)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

났다[표 2].

 2. 상  주거 태에  포(N = 40)

1.4 상  건강 상태  

각 연구 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포함 기 을 신

체, 언어, 인지 그리고 정서 역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

는 반 인 건강 상태, 질환(고 압, 염, 당뇨병

등)의 유무, 청력상태 그리고 일상생활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질환의 유무를 높은 빈도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여

부와 독해 능력을 확인하여 반 인 의사소통을 언어

인 건강 상태로 분류하여 포함하 다. 인지는 인지

기능으로 MMSE 수 는 지시 따르기에 한 여부

를 기 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정서 역에서는 우울

이나 두드러지는 정서 어려움이 없는 상자를 포함

하 다. 상자 포함 기 에 있어 연령이나 주거형태

등 기본 인 정보만 기재되어 불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연구는 국내 2편, 국외 5편으로 나타났다[표 3].

 3. 보고  상  건강상태 (N = 40)

2. 목  역 

2.1 목  역 

본 연구에서는 목표 역에따라 연구의범 를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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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인지, 사회 그리고 음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분석된 연구의 목표 역이 정서, 신체,

인지, 복합 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외

체 연구의 40%인 16편이 정서 역을 목표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단일 목표로 정서에 개입한

연구가 9편(47.3%), 신체와 인지 역을 목표로 한 연

구가 각각 3편(15.7%)과 1편(5.2%)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역에복합 으로 개입한인지·정서, 신체·

정서, 정서·사회 역의 연구는 각 2편(10.5%)이었다.

국외의 경우, 단일 역으로 정서 역에 개입한 연구

가 7편(33.3%), 신체 역 6편(28.5%), 인지 역 1편

(4.7%)이었다. 복합 역으로는 인지·정서, 신체·정서에

개입한 연구가 각각 2편(9.5%), 음악·인지, 인지·신체·

사회, 인지·신체·사회·정서 역을 목표로한 연구가 각

각 1편(4.7%)이었다[그림 2].

그림 2.  연  목  역 

목표 역별로 연구에 포함된 종속변인을 보면, 정서

역에 있어서는 우울, 불안, 고독감, 소외, 활력감, 삶

(생활) 만족도, 심리 안녕감,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삶의 질, 삶의 혜택, 수면의 질, 기분 상태, 음악 선호도

등이 포함되었다. 신체 역에서는 기능 체력, 신체

조성, 심폐기능, 노화호르몬, 압, 상지 근력, 균형, 유

연성, 음성[42], 보행, 보행속도, 보행 가변성, 기능 이

동 등이 종속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인지 역에서는 기

억력, 주의력, 시지각, 지능, 사회 역에서는 인 계,

사회 기능이 종속변인으로 포함되었고, 음악 역에서

포함된 종속변인은 음악 성으로 나타났다[표 4]. 특히

국내·외 모두 높은 비 을 차지한 역을 살펴보면, 국

내의 경우 정서 역에서 우울의비 이 매우높았던 반

면 국외는 우울과 더불어 수면의 질과 삶의 질 연구에

도 높은 비 을 나타냈다[표 5]. 신체 역에서 국내는

두드러지는 종속변인은 없었으나, 국외는 보행과 균형

을 목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

다.

목표
역

종속변인

우울, 안, 고독감, , 력감, 삶(생 ) 만 도, 심리  
안 감, 아 감, 능감, 삶  질, 삶  택, 수  
질, 상태, 악 도

신체
능  체력, 신체 (체지  등), 심폐 능, 몬, 
압, 상지 근력, 균 , 연 , , 보행, 보행 도, 보행 가

변 , 능  동

지 억력, 주 력, 시지각, 지능

사 계, 사 능

악 악

 4. 목  역에  변   

 5.  역 변   한 변

정서 국내연구 n(%) 국외연구 n(%)

우울 10(50) 3(17)

삶  만 도 3(15) 1( 6)

삶  질 2(10) 3(17)

 능감 1( 5) 1( 6)

아 감 1( 5) -

안 1( 5) 2(11.1)

심리  안 감 1( 5) 1( 6)

고독감 1( 5) -

수  질 - 4(22.2)

- 2(11.1)

- 1( 6)

계 20(100) 18(100)

3. 악 용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음악 활동을 감

상, 가창, 악기 연주, 신체활동, 창작, 기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국내에서는 가창, 국외에서는 신

체활동이 분석된 연구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역 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정서 역에 있어 국내에서는 가창, 국외에서는 감상 활

동을 주로 활용하여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6].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음악을 원곡

그 로 사용한 음악과기존의 음악을목표나 활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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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구성한 음악으로 나 어 분석하고, 음악 선정 과

정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 으로 선정한 음악과 상자

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선정한 음악으로 분류

하 다.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기존 음악의 사용이 11회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상자의 선호도를 반 하여 최종 으로

연구자가 선정한 기존 음악을 사용한 연구는 국내 6편,

국외 3편으로 나타났다. 재구성 음악이 사용된 경우는

국내 3회, 국외 7회로 나타났다. 음악 제공 방법과 련

하여 국내의 경우 라이 음악이 사용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국외는 녹음된 음악의 사용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표 8].

■ 국내

■ 국외

그림 3. 악 재에 사용  동 

 6. 악 동 

　 국내연구 국외연구

음악
활동

활동내용

가창
 래 , 

훈련, 가창  통한 
상, 집단가창

 래 , 
합창 동 

악
연주

학습  훈련 목 로 하는 
리듬타악  사용 악 연주,  

 악 연주
피아  훈련

신체
동

악에 맞춰 신체 움직 , 
동

악에 맞춰 신체 움직 , 

달크로 리드믹스(피아
악  리듬 , 프레 , 
식에 라 걷 ) 

감상
개  악 감상, 연
가 택한 악 감상

개  악 감상, 연
가 택한 악 감상

창
래 만들 , 개사하 (

악  가사 변   재창 ) 
-

타

특  능 역 개  목

로 한 악 동( :   
강운동, 훈련, 언어 
 비언어 동)

악 ( 론), 연 가 
목 로 하는 특 능습득

 한 악 료

IV. 

본 연구에서는 노인 상 음악 활용 연구로 국내 19

편, 국외 21편 총 40편을 선정하여 국내·외 각 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특성 용 방법을 비교 분석하

다. 반 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활용된 노인 상 음

악 용의 범 나 음악 활동 형태 등이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음악이 지닌 보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능 개선이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공통된 심사

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연구의 연 별 황을 살펴보면, 노인에 한 이

른 심이 국내·외 음악 활용 연구에도 반 되어 연구

편수의 꾸 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타 분야에서

의 노인 련 연구 흐름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문 심사의증가가 반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여가 활용 형태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가운데 일상생활에 친숙한 음악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 참여 상자의 연령 가 체로

70 인 과 재가 주거형태의 노인 상연구가 많이 이

루어진 것은 노년기 개인 , 환경 생활 특성이 반

된 결과로[43], 고령 연령 에 한 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고령 노인들의 기 입소 등과 같은

주거형태의변화들을 고려하여 좀 더다양한 연구 상

자 모집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한 동의서획득 등윤

리 차 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상자 개인 인 특성에 있어 건강 상태에

따른 포함 기 에 반 건강 상태, 질환 유무, 청력상

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은 신체와 련된 건강 상

태를 높은 빈도로 확인한 것을 보았을 때, 노화에 따른

반 인 신체기능이 높게 고려되었으며 이는 곧 노인

들 삶에서 기본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독립 인 활동

기능수 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한다[44-46].

각 연구의 목표 역을 보면, 음악 활동을 용한 연

구에서 정서 변인 특히 우울이 가장 높은 비 을 차

지하는 것은 노년기 우울의 심각성을 변하며 음악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47][48]와도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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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자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에 사용된 음악종류 음악선정 음악제공
귀   (1999) 감상 우울, 삶  질 가 , 민 악b  악 

주  (2001) 가창, 창 우울 가 , 민 악a 라 브

말   (2005) 악 연주, 
창

우울 가 , 민  악a
라 브

미  (2005) 가창, 창 우울, 삶  만 도 가 , 민 악
b

라 브

천사 (2011) 가창, 창 능감 민 악b 라 브

경진  (2011) 악 연주 우울, 아 감 리듬 심  악 재 c 라 브

순  (2012) 가창, 감상 안 가 , 동 , 클래식 악b
 악, 

라 브

용란  (2012) 신체 동, 
가창

우울 - 재 c  악, 
라 브

  (2013) 타
( 래 상)

우울, 심리 안 감 가 , 민 악b
-

신체   (2009) 신체 동 신체 , 심폐 능, 
몬

- 악
a

 악

운  (2011) 가창   한 악
민

재
c, 

악a
라 브

학  (2012) 신체 동 능  체력 가 악a  악

지 곽  (2003) 가창, 
악 연주

시지각 능 - - -

지/ 애나  (2010) 신체 동, 
악 연주, 
가창, 창

지 능, 우울 민 , 가 , 동 악
a

라 브

  (2014) 악 연주 지 능, 생 만 도 민  악
a 라 브

신체/ 원   (2003) 신체 동, 
가창

우울, 균 , 연 민 , 가 - -

  (2009) 악 연주, 
신체 동

삶  질, 압, 상지근력 민 , 동 악
a

 악

/
사

경  (2010) 가창, 창 고독감, 계 민 악a 라 브

  (2013) 가창, 
악 연주

우울감, 생 만 도, 
계

민 , 가 , 클래식 악
a
, 

악
b

-

a. 악: 연 가 로 한 악 
b. 악: 상   악 후 로 연 가 한 악 
c. 재  악: 연 가 특 한 목  또는 상  특 에 맞게  악  재 하거나 새롭게 곡한 악

 7. 내 악연   (N = 19)

락을 같이한다. 음악에 한 정서 변화가 여러 뇌 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응용연

구가 노인들의 우울 정서에 한 정 인 변화[49][50]

를 가져와 향후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리 방안으로

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연구에서 다루어진 음악 활용 방법을 살펴보

면, 음악 활동에서는 문화 차이에 따른 국내·외 연구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민요와

가요 심의 가창 활동, 국외에서는 클래식과 명상 음

악 심의 감상 활동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련

로그램에 노래 교실이나 집단합창과 같은가창이 주

된 활동[51][52]으로 이에 한 경험이 많아 높은 선호

[53]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국외의 경우 국

내와는 다른 사회·문화 특성으로 인해 청취 감상

[54][37]이 두드러지는 것이연구에 반 된 것으로사료

된다. 이 듯 사회·문화 특성에 따른 음악 활용 방법

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이를 반 한 음악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한 가창과 감상의 동기가 멜로디,

음고, 화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요소들에 의해 뇌의

청각 피질을자극하여청자로 하여 감정의 반응을 이

끄는데 효과 이라는 선행연구[55][56]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과학 인 근을바탕으로 한 로그램 개발 연구

에 한 심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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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자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에 사용된 음악종류 음악선정 음악제공
Houston et al. (1998) 가창 안, 우울 - 악a  악

Lai et al. (2005) 감상 수  질 클래식, 뉴에 지 악a  악

Chan et al. (2010) 감상 우울, 수  질 클래식, 재 , 해 악 악a
 악

Lee et al. (2010) 감상 수  질 상 악, 클래식, 재 악a  악

Sole et al. (2010) 가창, 

타( 악 )

삶  질 - - -

Kim et al. (2011) 감상 능감, 상 악 악a  악

Chan (2011)   감상 수  질 상 악 악b
 악

신체 Hamburg et al. (2003) 신체 동 보행, 균 달크로  
리드믹스 악

악a,  
재

라 브

Trombetti et al. (2011) 신체 동
( 리드믹스)

보행, 균 동 도 악 재  악
라 브

Brown et al. (2011) 신체 동
( 리드믹스)

보행, 균 달크로  
리드믹스 악

악a,  
재

라 브

Shimizu et al. (2012) 신체 동 신체 , 
생리  능

- - -

Bekiro lu et al. (2013) 감상 압 키고 악 악
a  악

Hars et al. (2014) 신체 동
( 리드믹스)

보행, 균 달크로  
리드믹스 악

악a, 
재

라 브

지 Satoh et al. (2014) 신체 동, 가창 지 능 - 악
a

 악

지/ Hars et al. (2013) 신체 동
( 리드믹스)

지, 달크로  
리드믹스 악

악
a
, 

재
라 브

Seinfeld et al. (2013) 악 연주
(피아 훈련)

지, , 
삶  질

- - -

신체/ Chan et al. (2009) 감상 신체, 심리 안 감 클래식, 재 , 해 악 악
b

 악

Skingley et al. (2011) 가창 삶  질, 건강, 
안  우울

- - -

악/ 지 Bugos et al. (2007) 악 연주
(피아 훈련)

악 , 
지 능

피아 훈련  한 악 재 -

지/신체/
사

Cohen et al. (2006) 가창 신체, 신, 
사 능

가 악
a

 악

지/신체/
사 /

Hagen et al. (2003) 신체 동 지, 행동, , 
삶  만 도, 신체

동 도 악 재  악
라 브

 8.  악연   (N = 21)

부여와참여도 그리고 동질감을높이기 한선호 음악

의 역할[57][58]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음악 활용방법에 있어 국내 국외 연구

모두 사용한 음악선택을 살펴보면 기존의음악사용 비

이 높았으며, 국내의 경우 국외 연구에 비해 라이

음악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존의 음

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자가 임의 으로 선정

한 음악이 많았던 국외 연구에 비해, 상자의 선호도

를 반 한 음악 선정 시도가 상 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자의 개별 반응을 반 할 수 있

는 다양한 시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반면, 통제된 연

구 디자인에 따른특정한 재효과의 검증에 있어서는

제한 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된 음악 활

동과음악 유형, 음악 제공 방법 등에 제한해 국내외 동

향을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

된 검사도구의 분석과 더불어 음악활용연구의 효과성

의 성까지 분석한다면 보다 많은 임상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언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연구 내 변인과 음악 활용

방법을 고찰하여 체 인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비

교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해 체계 이고 효율

인 음악 활동의 용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

구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변인으로서 음악의개인 , 보편 다양성

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시 개인 인 음악 경험 음악

훈련 배경에 한 구체 인 정보가 필요하다. 즉, 주

술매체인 음악이 보다 객 으로 분석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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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료가 요하다. 노인들의 일반 특성이 심리·정

서 변인에 련이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 졌으

며[59], 이를 통해 향후 음악과의 연 성에 한 과학

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상 음악 활용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

여 음악을 도구로 사용한 연구 근 방법에 차이가 있

는 것을 볼 수있다. 이 과 비교했을 때 음악치료와같

은 음악의 학문 근 분야가생겼으며 이미 국외에서

는 Journal of Music Therapy와 같이 음악을 치료 인

학문으로 근하는 음악 치료분야에서 일반 노인을

상으로 오래 부터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음

악을 학문 근으로 분류하여국내·외 비교가가능할

것이다. 한 여 히 국내 연구는 학문 근에서의

활용이 어 본 연구에서 분석된연구들도넓은 범주에

서 음악 로그램과같은 근으로 인해 상자의 특성

을 고려한 연구의 효과를 기 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

라서 추후에는 상자 특성에 맞게 학문 으로 근되

어 연구가 활발하게이루어져 양 그리고질 으로 모

두 성장되길 기 한다.

결과 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국내 연구

의 지속 인 성장을 기 할 수 있으며, 성공 인 노화

의 욕구가 증 되고 있는 만큼 노인 세 의 필요를

반 한 웰빙, 삶의질, 낙상 그리고 이 과제 연구과 같

은 다양한 역에서의 음악연구를 기 할 수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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